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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지대와 콩품종에 따른 이소플라본 함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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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콩은 콩과(Fabaceae) 작물의 한해살이 식물로 씨앗을 주로 이용하며 만주와 한반도가 원산지로 5,000년 이전부터 재배되어 

왔다. 콩의 뿌리혹박테리아가 대기중의 질소 고정을 통해 토양을 비옥하게 하여 지력증진과 토양개선에 유용하며 콩에는 영

양성분과 생리활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많이 이용되고 있는 작물이다. 이 중 이소플라본은 항암, 골다공증의 예방은 물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분자구조를 갖고 있어 여성 특유의 질환을 완화시키는 효능이 있다. 이소플라본 함량은 

품종에 따른 유전적 요인과 재배년도, 재배지역, 온도 등 환경적 요인에 따라 변이가 심하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평난지, 

준고랭지, 고랭지에서 재배 시 생육특성과 수확된 콩의 품종 간 이소플라본 함량을 비교하였다.

[재료 및 방법]

이 시험은 평난지 강릉(해발 40m), 준고랭지 진부(해발 600m), 고랭지 대관령(해발 800m)에서 재배된 석량풋콩 등 43품종을 

이용하여 이소플라본 함량 분석을 하였다. 콩 분말은 에탄올로 추출하였으며 분석기기 이동상으로는 0.1% acetic acid와 

acetonitrile을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대관령에서의 품종별 개화기는 7월 15일에서 8월 12일로 품종간 최대 28일 차이가 났으며 진부에서의 개화기는 7월 18일에서 

8월 11일로 품종간 24일 차이가 났다. 강릉에서는 7월 23일에서 8월 13일로 품종간 21일 차이를 보였다. 3개 지역 모두 개화기

가 가장 빠른 품종은 ‘석량풋콩’이었고 가장 늦은 품종은 ‘풍산나물콩’이었다. 개화기에서 성숙기까지의 소요일수는 61~79일

로 이 기간 중 적산온도는 대관령 1,297℃, 진부 1,391℃, 강릉 1,685℃를 보여 지역간 차이가 컸다. 품종간 이소플라본 비교에

서 진부에서 재배된 큰올콩이 538㎍/g으로 가장 낮았으며, 대관령에서 재배된 ‘팔달콩’이 4,731㎍/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이소플라본 함량 비교는 다음과 같다. 강릉에서 3,000㎍/g이하인 품종은 ‘큰올콩’을 비롯하여 35품종(81.4%)이었

으며 3,000~4,000㎍/g인 품종은 ‘푸른콩’ 등 8품종(18.6%)이었다. 진부에서는 3,000㎍/g이하인 품종은 ‘석량풋콩’ 등 35품종

(81.4%)이었으며, 3,000~4,000㎍/g인 품종은 ‘일미콩’ 등 7품종(16.3%), 4,0001㎍/g 이상으로는 ‘대풍’으로 4,155㎍/g을 나

타내었다. 대관령에서 3,000㎍/g이하인 품종은 ‘선녹’ 등 32품종(74.4%), 3,000~4,000㎍/g인 품종은 ‘두유콩’ 등 5품종

(11.6%), 그리고 4,001㎍/g이상으로는 ‘신팔달2호’ 등 6품종(14.0%)이었다. 콩의 이소플라본 함량은 유전적으로 결정되지만 

재배환경 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번 연구에 이용된 43개 품종에서 대관령 지역에서 높은 함량을 나타낸 품종이 32개로 

재배 환경조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기존의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대관령의 재배기간 중 평균온도는 16.7℃였으며 강릉은 

21.4℃였다. 특히 등숙기의 저온은 이소플라본 함량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등숙기간 중 평균 최저기온이 대관령 6.2℃, 진부 

8.5℃, 강릉 12.5℃로 대관령 재배콩의 이소플라본 함량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소플라본 함량이 

높은 품종은 지역별로 수량과 연계하여 고기능성 콩과 가공품 생산의 기초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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